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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사회가 고령화 시대의 노인을 어떤 존재로 재형성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의

식 아래, 고령화 시대 미디어의 노인 담론을 분석한다. 노인이라는 특정 집단에 대한 담론 형

성은 인간이 시대의 요구에 따라 담론의 대상으로서 어떻게 다뤄지고 어떠한 주체로 만들어

져 가는지에 관한 보편적 사안에 대한 부분적 해답을 제공해준다. 푸코의 통치성 개념에 근거

하여 진행된 다수의 기존 연구들에서 인식하고 있듯이,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 인간은 이전

보다 더욱 개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고군분투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노인 역시 예외는 아

니다. 정부 정책, 미디어 보도,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생산되고 있는 노인담론은 공통적으

로 이 시대의 노인이 환영받고 인정받는 삶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변함없이 사회경제적 주

체로서의 기능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노인의 독립성은 멋진 인생을 위한 미덕으로 강조

되며, 주관적 젊음은 노인들에게 경제적 생산성을 보유한 존재가 될 것을 요구하는 사회적 가

치를 덧입는다. 또한 주변을 보듬으며 자기 삶을 성숙한 자세로 받아들이는 어른으로서의 역

할은 젊은 세대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조건으로 다루어진다. 이러한 담론은 국가와 사회의 

돌봄 책무를 상대적으로 축소시키게 되며, 현실의 많은 노인들을 이상적 담론의 중심으로부

터 밀어냄으로써 지속적으로 그들을 주변화된 타자로 고착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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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흔히 노인은 사회의 중심에서 멀어진 상으로서 신체적으로 노쇠하고 연약한 부양의 

상으로 여겨지곤 했다. 그러나 평균수명이 늘고 신체적 조건이 향상됨에 따라 그러한 관념

은 변화되고 있다. 노인 인식 변화의 실질적 배경은 한국사회의 급속한 고령화에 있다. 통

계청(2016)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65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3.2%를 차지하는데, 이는 2005년보다 약 220만 4천 명 증가한 수치다. 이같은 추세라면 

우리나라는 2020년에는 노인 인구비 15.7%로 고령사회(aged society), 2030년에는 24.3%

로 초고령사회(hyper aged society), 2040년에는 32.3%로 노인중심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

된다(통계청 2015).1)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은 우리사회가 노인이라는 상에 해 이전

과는 다른 새로운 개념으로 접근해야 함을 의미한다. 통계적 예측치만 가지고 계산하더라

도 향후 5년 이내에 우리는 유소년의 수보다 더 많은 노인들을 부양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

에서 노인은 막 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될 집단으로 인식되면서 미리 준비되고 관리되어

야 할 상으로 적극적으로 다뤄진다. 

사회구성원으로서 노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적극성을 띠고 있다는 사실은 텔레비전에

서도 잘 드러난다. 텔레비전은 현 사회의 가장 강력한 매체로, 텔레비전을 통해 제시되는 

것은 인간의 선택과 문화적 결정과 사회적 요구들의 결과물(Fiske & Hartley, 2003)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최근 노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며 그 활약이 두드러지는 프로그램들은 

흥미롭다. 그들은 청년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배낭여행을 떠나거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자신들의 삶을 여전히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재현되기도 하며, 뉴스에서

는 노인들이 가진 경제력을 강조하거나 활력있는 노년을 보내기 위한 다양한 기준들을 제

시하기도 한다. 물론 미디어에서 재현되는 노인의 모습이 현실의 고유한 반 은 아니라 할

지라도, 인간의 사회화 과정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는 미디어가 노인에 한 상을 제시하면

서 기존에는 찾아보기 쉽지 않던 변화된 모습들을 조망하고 있다는 점은 유의미하게 고려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미디어 자체가 사회를 반 하는 거울이기도 하거니와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정한 재현의 양상들이 사회적 담론의 차원으로 생산되고 유통되면서 일정한 

삶의 방식을 재생산하기 때문이다. 

1) 통상적으로 전체 인구 중 65세 인구가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김헌

주,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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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자기계발이 오늘날 한국사회를 움직이는 주요 동력임을 생각할 때, 전통적

으로 경제성을 상실하고 주변부로 려난 상으로 여겨져 왔던 노인들은 젊은 세 들에 

비해 더 변화가 많은 삶의 양식들을 경험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이들은 한국사회가 겪

어온 격정적 변화만큼이나 개인적 삶의 차원에서도 다양한 정체성을 경험해왔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현실 속에서, 노인이라는 상은 

자기계발의 합리성이 팽배한 시 적 배경만큼이나 전 생애에 걸쳐 여러 가지의 사회적 요

구 속에 놓이는 존재가 된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우리는 문화연구적 측면에서 한 가지 유의미한 질문을 던질 수 있

게 된다. 그것은 바로 ‘우리사회가 고령화 사회를 겪으면서 이 시 의 노인을 어떤 존재로 

재형성하고 있는가?’ 이다. 이들은 노쇠한 육체를 입고 주변부로 려난 존재로서 과거에 

고착된 타자로 다뤄지기도 하지만, 반 로 고령화 사회라는 시 적 배경 속에서 담론의 중

심을 차지하는 주체로 적극적으로 인식된다. 인간이 담론을 위한 지식의 상으로 고려되

며, 지식 속에서 권력이 작동하고 또한 권력이 그 작동을 위해 지식의 형태를 요구한다는 

푸코(Foucault, 2003/2014)적 견지를 유지할 때, ‘이 시 에 노인을 둘러싼 특정한 담론과 

지식의 생산이 어떠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결국 고령화 사회의 노인 주체 

형성이라는 본질적 문제의식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은 오늘날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노인이라는 구성원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요구가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전

달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통치측면에서 보았을 때 경제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존재 양식과 그 전략들, 그리고 그것을 추동하는 이데올로기를 파악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

서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노인 담론 생성의 조건을 확인하고, 

사회문화적 수준에서 담론의 생산과 유포를 담당하는 표 기구인 미디어의 노인 담론 특성

을 파악하며 이들 담론이 이 시 의 노인 주체를 어떻게 재형성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노년에 대한 사회문화적 접근들

1) 사회노년학적 접근

최근 한국사회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위기론과 더불어 성공적 노화에 한 이슈가 다양

한 역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노년에 한 담론은 보다 넓은 수준에서 먼저 이

해될 필요가 있는데, 노년과 사회를 잇는 문화적 담론은 사회노년학 관점에서 비롯되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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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2차 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생성되어 온 사회노년학은 크게 1980년  이전과 이

후로 구분되는 양상을 보인다. 

사회노년학 이론의 갈래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박선권(2012)에 따르면 사회노년학 

연구들은 먼저 1970년 까지 다섯 가지 지류로 구분된다. 노년의 행복을 사회적 역할 수행

과 직접 연결지어 노년기의 적절한 행동에 한 이데올로기를 지속적으로 생산해 온 활동

이론, 노화의 개념을 성년의 역할에서 물러나는 것이라 규정하 던 일탈이론, 노인 간 상

호작용 증 가 일종의 집합의식으로 이어진다는 하위문화이론, 노화를 연령에 의한 사회

분화로 바라본 연령계층론, 노화로 인한 상호작용의 감소를 노인의 권력자원 저하에 따른 

교환관계의 결과로 본 교환이론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의 연구들은 노화와 사회의 관

계에 해 경험적 기반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1980년  이후 노화를 

사회적 구성의 산물로 바라본 연구들이 등장하는데 표적인 것이 사회구성주의, 정치경

제학적 접근, 누적적 이익불이익 이론, 연속이론, 지구화이론 등이다. 이 지류들은 노화와 

노인은 객관적으로 고정된 실체가 아니며 사회적으로 정의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기저에 

두면서 노인 내부의 이질성과 불평등에 하여 관심을 기울인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노인문제에 한 근 적 규정(이를테면 활동이론)이 연속이론의 분야에서 여전히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고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노년을 문화인류학적 접근방법으로 다룬 정진웅(2012, 2014)은 이상의 연구 지류들

을 다시 유리이론(일탈이론), 활동이론, 하위문화이론, 지속이론, 사회적 교환이론 중심으

로 정리하면서 이러한 여러 시각들이 개인주의적 문화 편향을 보이면서 나이 듦의 경험이

나 응을 다루며 저마다의 특정한 문화적 가정들을 상 적으로 드러낸다고 보았다. 특히 

그는 한국사회의 노년에 한 이해가 연령주의에 지배받고 있으며 미디어가 간주하는 노

년 역시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부정적 타자에 주로 머문다는 점을 지적한다. 학계 역시 노

년의 문제와 적응 내지 만족도에 집중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데 총체적으로 이러한 점

들은 타자화되어 있는 노년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복제하고 강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보

았다.2) 이에 그는 고령화 한국사회에서는 추후 반연령주의적 문화 실천으로서의 노년 연

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노년의 구체적인 맥락에 작동하는 다양한 이데올로기와 구조적 

2) 2000년  초반 10년간 한국의 사회노년학 논문 256편을 분석한 연구(최은 , 김정석, 2012)에 따르면, 2000

년  이후 고령화위기론과 더불어 성공적 노화 담론이 한국사회에 본격적으로 소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의 

경우 노년을 ‘사회문제’로 다루고 있으며, 인구학적 연령규정에 의해 노년을 접근하고 있었고(160건) 노인을 의

존적 존재나 사회적 부담으로 전제한 논문(102건)도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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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이 어떻게 노년의 위치성을 구성하고 노년의 경험을 채색하는지를 살피는 연구가 필

요함을 제시하기도 하 다.

2) 성공적 노화 담론 

노년에 한 사회적 수준의 담론이 사회노년학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면, 이러한 기반

을 바탕으로 좀 더 구체적 수준에서 최근 한국사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된 것으로 성공적 노

화 담론을 들 수 있다.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한국의 고령화는 노인문

제에 한 선제적 조치의 차원으로 성공적 노화 담론을 유포하게 하 다. 1990년 까지만 

하더라도 성공적 노화 담론은 활동이론에서 출발하여 서구에서 주로 논의되어 왔는데, 특

히 발달심리학 분야에서 노년기 발달과업의 하나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1990년

까지 발달심리학에서 논의되어 온 성공적 노화의 개념은 첫째, 질병과 무능력에서 벗어나

고 둘째,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셋째,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높게 유지함으로써 위

되는 것으로 정리된다(Rowe & Kahn, 1997). 그러나 2000년  들면서 이 외에 긍정적인 

성(positive spirituality)의 개념이 더해진다(Crowther, Parker, Achenaum, Larimore, & 

Koenig, 2002: 장휘숙, 2007 재인용). 즉 개인의 차원에서 보다 정교해진 삶의 수용과 계발

이 첨가된다 할 수 있는데, 이는 노인의 삶을 높은 만족의 상태로 지속되어야 할 상으로 

본다는 점에서 자기통치의 구체적 전략이라 볼 수 있다. 

성공적 노화는 2000년  들어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는 성공적 노화가 무엇인가에 한 개념 정의가 명료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이며 관련 연

구 역시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지 못했다. 일례로 2000년  이후 성공적 노화에 한 논문 

86편을 분석한 연구(조명희, 2014)에 따르면 해당 연구의 동향은 체로 성공적 노화를 규

명하고자 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1993

년부터 2010년까지 서구와 한국에서 이루어진 성공적 노화에 관한 논문 79편을 분석한 연

구(안정신·정 숙·정여진·서수균·Cooney, T.M., 2011)는 성공적 노화 연구의 문제

점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기존 연구들 간 성공적 노화 개념에 한 합의가 

부족하여 구성요소와 향요인들이 혼용되고 있으며 둘째, 개념의 합의 부재로 인해 측정

도구에 따라 성공적 노화 달성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는 등 노인 계층 내의 다양한 특성에 

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외 연구간 문화적 차이가 발생하는 등 성공적 

노화 개념에 관한 문화적 접근과 한국 문화 속에서 ‘잘 나이 들기’에 한 새로운 의미개념

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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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성공적 노화라는 언표는 나이 들어도 몸이 건강하고 활력 있으며, 적극적

인 사회생활을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없는 등의 표상을 상상케 하며 일정한 

모델 내지는 객관적 수준을 형성하게 하는데, 이러한 것이 과연 현실의 수준과 경험적 논

리가 충분히 뒤따르는 결과인가에 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최희경(2010)은 이러한 

담론이 노인의 욕구와 이해를 반 하지 않는 사회공학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경제적 생산

성의 의미에 집중되어 있고, 사회권으로서의 노인복지 급여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며, 다양

한 노인을 배제하는 문화적 규범적 편협성의 문제를 가진다고 지적한다. 또 다른 연구(정

경희·한경혜·김정석·임정기, 2006)에서도 성공적 노화가 갖는 규범성은 그 기준에 미

치지 못하는 많은 노인들을 주변화한다면서, 특히 우리나라의 성공적 노화 모델은 개인의 

책임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사회구조적 측면을 간과한다고 지적한다. 

결국 이러한 논의들은 한국사회를 고유한 맥락으로 한 성공적 노화에 한 고찰이 여

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년기에 한 문화는 미국 중심의 학제적 향을 받아 

고려되어 왔고, 유교문화와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의 변화, 그리고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등 우리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충분히 감안한 논의 역시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점

을 감안할 때 노년 주체를 해석하는 현실적인 프레임을 파악하는 것은 미디어를 생략하고

서는 불가능하다. 

3) 미디어의 노인 재현

미디어 학계에서 그간 노인 재현 문제를 다룬 연구는 크게 광고와 드라마 분야로 구분된다. 

이들 연구는 노인에 한 스테레오타입화된 인식들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이 파

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효과들을 유추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들은 노

인이라는 상이 특정 매체에서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적 분석 위

주로 진행되고 있다. 광고 속 노인의 재현을 분석한 연구들(김선 , 2009; 양정혜, 2011)의 

경우 노인은 건강에 문제가 있고 부양될 존재로 그려지거나 수동적이고 보살핌이 필요한 

상으로 묘사됨을 보여주면서, 우리사회가 급격한 속도로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인의 모습은 제한된 역에서, 수동적이며 연약한 보살핌의 상으

로 재현되는 양상에 머물러 있음을 알게 한다. 드라마나 화 같이 서사구조를 바탕으로 

한 텍스트 분석들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노인 인물들은 기존의 중매체가 

재현했던 관습, 즉 전통적 가족 규범과 가치를 내면화한 희생적 인물이면서 가부장적 성역

할에 충실한 캐릭터로 재현되던 방식에 머물러 있으며(이경숙, 2012), 텔레비전 드라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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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현실에 비해 가족과 독거노인 가구의 비중이 많이 나타나면서 남성노인이 가족 내 

권력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등 노인을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중심적 수호자로 

제시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박주연·김숙, 2013). 다큐멘터리에서 나타난 노인의 시

간성을 분석한 연구(신정아, 2016)에서는 보다 현실적으로 정형화된 재현 관습이 발견된

다. 2000년  이전 여행다큐에 재현된 노인의 삶은 체로 자식을 위해 희생한 부모, 남은 

생을 견디며 살아가는 외로운 삶, 소외된 시골에 남겨진 잉여 세 로 그려진다. TV에서 재

현되는 삶은 언제나 육체적 늙음과 말년의 시간에 맞춰져 있는데, 이러한 모습은 한국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도시화가 만들어낸 미디어 프레임에 다름 아니다. 노인의 이미지가 이

들 미디어에서 정형화된 틀 속에서 전통적 관습을 유지한 채 재현되고 있다는 점은 수용자

들에게 비판의 지점을 제공하기도 한다. 실제로 20  수용자들을 상으로 노인여성의 미

디어 재현과 차별문제에 한 인터뷰를 수행한 연구(강진숙, 2012)에서는 미디어의 부정

적인 노인여성 재현과 차별문제에 하여 다수의 응답자들이 노인여성의 탈성화 작업에 

의한 무성적 존재 경향을 비판하면서 노인여성에 한 콘텐츠 부족과 캐릭터의 빈곤함, 표

현법과 같은 점들이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다. 

광고나 드라마는 아니지만 신문에 제시되는 노인담론을 분석한 연구들도 눈길을 끈

다. 김미혜(2003)는 인터넷 신문에서 표현되는 노인 이미지를 분석하 는데, 전체 기사 중 

노인에 한 부정적 이미지를 담은 것은 93.5%에 달한 반면 긍정적 이미지를 담고 있는 기

사는 그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인터넷 신문이 현재의 노인의 이

미지만을 전달하는 것에 치중하여 미래의 노인들에 한 바람직한 이미지를 제시하는 것

에는 소홀하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경혜와 윤성은(2007)은 신문들이 신노년층 노

인들의 모습을,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활동하고 자립성을 유지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으로 그리면서 이들을 고령화 시 에 바람직한 삶의 모습으로 제시하고 있

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현실적으로 많은 노인들을 소외시킬 우려가 있고, 

신노년의 라이프스타일이 실제 노인들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적 여건도 충분하지 않

다는 점, 신노년층 문화 형성의 주체는 결국 노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 다. 신노년이라는 주제 자체의 정향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결국 신문의 노

인담론은 현실적인 문제를 충실히 다루지 못한 채 사회문화적 맥락과 동떨어진 선도적 담

론들로 구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령 인구가 갈수록 늘고 이에 따라 노인들의 삶의 모습이 다양해지며 이들에게 주어

지는 기 치 또한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근의 모습들을 현실적으로 보



164 한국언론학보 61권 3호 (2017년 6월)

여주는 장르들에서는 과연 노인들이 어떤 식으로 제시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

된다. 그런 의미에서 리얼리티 장르에 한 근래의 분석들에 주목하게 된다. 최근 몇 년 사

이 케이블 채널인 tvN에서 방송된 <꽃보다 할배>는 리얼리티 장르를 통해 노인담론의 변

화되는 양상을 표적으로 확인시켜주면서 관련 연구들을 생산했다. 표적으로 이 프로

그램이 노인의 성장이라는 테제를 다루면서 노년이 그 자체로 가치 있는 풍부한 콘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상식을 보여주었음을 발견한 연구(한혜경, 2015), 출연자와 제작진의 

경계를 허물고 시청자와 동일시를 통한 인터랙티브 서사를 추구하면서 특히 자기성찰의 

서사를 통해 공감과 소통의 휴머니티를 추구했다는 의의를 발견한 연구(김명석, 2016) 등

을 들 수 있다. 특히 양선희(2015)의 연구는 해당 프로그램이 가진 리얼리티 장르적 특성과 

더불어 차별점도 주목하면서 시니어 예능의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하고 있다. 그는 <꽃보

다 할배>가 노인을 일방적인 보호의 상이나 의존적 존재로 그리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현실성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특히 우리사회에서 노인의 정체성을 재설정하면서 시니어 

예능의 가능성을 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젊은이가 아닌 노인의 배낭여행이라는 주체 비

틀기를 통해 세  간 거리감을 좁히고 경험을 공유하며 공감 를 창출했다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들은 최근 사회의 다양한 역에서 감지되는 노년을 새롭게 바라보려는 

동향과 맥을 같이한다. 그동안 광고나 드라마 등에서 정형화된 노인의 이미지가 반복되어 

제시되어 왔다면, 리얼리티 장르를 중심으로 노년에 한 새로운 해석의 시도들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체로 노인이 젊은 세 와 동떨어진 세 가 아니며, 자신의 삶

을 스스로 돌볼 줄 아는 독립성을 지닌 존재이고, 나이 듦과 관계없이 성장과 성찰을 지속

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미디어 내의 재현 양상을 넘어 미디어가 세

상에 한 일정한 태도나 가치를 설정하고(Gerbner, Gross, Morgan, & Signorielli, 1986), 

특정 양상의 주체상을 보여주고 일련의 사회적 질서와 윤리를 전달함으로써 자기통치의 

주요한 기제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중요한 분석의 지점들을 제공한다. 따라서 선행 

연구들이 발견해 낸 학술적 성과들을 바탕으로 하면서 보다 현실을 적극적으로 반 하는 

실제적 재현에 따른 담론 양상을 파악하고, 그것이 도덕, 사상, 제도 등 비담론적 장치들과 

맞물려 형성해 나가는 이 시 의 노인 주체상을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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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및 분석대상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우리사회가 고령화라는 배경 속에서 노인을 어떤 존재로 재형성하고 있는가를 담

론과 주체 구성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푸코의 담론과 주체형성에 

관한 논의와 통치성(Governmentality) 개념을 이론적 기반으로 삼는다. 푸코의 통치성 개

념은 권력이 개인을 억압함으로써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가진 필요와 능력을 알

게 하고 그것을 활용하게 함으로써 개인이 자유의지를 통해 스스로를 통제하고 지배한다는 

것으로(Foucault, 1991, 2001/2007), 최근 한국사회의 자기계발문화를 해석하는 데 효과적

인 이론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권력이 개인을 상으로 작동할 때 자유를 기반으로 한 다

양한 테크놀로지가 수반된다는 전제(Foucault, 1983/1989, 2001/2007)는, 고령화 시 에 

경제성있는 존재로 살아갈 것을 요구받는 노인들에게 가해지는 자기통치전략의 양상을 구

체적으로 살펴보게 하는 근거가 된다. 

통치성 논의에 기 어 구체적으로는 담론분석을 수행한다. 권력이 수행하는 지배의 

다양한 실천행위들은 개인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상화함으로써 주체로 만들어내는데, 

권력의 효과적 작동을 위해 지배 상은 다양한 지식이나 언어 생산을 통해 일정한 담론으

로 구성된다(Foucault, 1975/2003). 이에 푸코는 담론 분석의 의의를 담론의 내부에 국한

하지 않고 담론 외부의 요소들, 그리고 그것들이 맺는 일련의 질서를 찾는 데 두었다. 이러

한 견지를 따르자면 담론분석은 일련의 담론이 무엇에 의해, 어떠한 다른 요인들과 관계 

맺으면서 어떤 식으로 형성되는가를 봄으로써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담론분석에

서는 시 적 배경을 이해하고, 특정 담론의 내부적 속성을 파악하면서도, 담론의 생산과 

실천이 사회문화적으로 어떠한 효과로 이어지는가를 폭넓은 관점에서 일관되게 유추해 낼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 역시 노년 담론을 미디어 간, 그리고 미디어 외부의 다양한 사회문

화적 요인들을 고려하여 분석, 정리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는 국가

정책, 신문, 텔레비전에서 생산 및 유포되는 텍스트를 분석하여 이를 사회문화적 담론의 

수준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각 텍스트가 다뤄지는 공간, 진행 배경, 소재, 전경화된 가치와 

배경화된 질서 등을 파악해 가면서 이러한 텍스트를 기반으로 어떠한 이데올로기가 기저에

서 작동하는지를 살피고 노인을 새로운 주체로 형성하는 담론의 효과를 함께 논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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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대상

본 연구의 분석 상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노인 담론 생산의 기본 조건으로 기

능하는 정부 정책 담론이다. 고령화 사회라는 시 적 배경과 자기계발이라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기본 맥락에 둔다면, 노인 담론의 생산 조건이 되는 정부 정책을 먼저 살펴볼 필요

가 있다. 정책 담론은 2010년 이후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책과 관련된 자료를 상으로 

하 는데, 연도나 분기에 따라 자료가 갱신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본 연구에 직접 관련성

이 있으면서 가장 최신에 발간된 자료 총 4건을 최종 분석 상으로 정하 다. 해당 자료들

은 노인 담론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확인하게 하는 주요 자료로, 미디어의 노인 담론이 기

능하는 토 를 살피게 한다는 점에서 분석의 의의가 있다. 

둘째, 신문 담론이다. 노인이라는 주체를 권능화된 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여

러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지만 그중 선행되는 것은 늙은 신체의 주인이던 노인을 새로운 

상으로 인식하도록 관련 지식을 생산하여 유포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표

적인 것으로 먼저 뉴스매체를 들 수 있다. 뉴스매체는 일련의 담론이 사회의 특정 역을 

중심으로 생산되고 그것이 중 차원에서 소비, 유통되는 과정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면

서 그 자체로 우리의 삶을 반 하고, 조직하며, 재생산하는 권력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뉴스매체를 조선일보에 한정하 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텔레비전 뉴스에 비하여 

신문이 정보를 심도 깊게 다뤄낼 수 있는 데다가 조선일보의 경우 2013년 이후 ‘신(新)중년 

6075’ 기획기사로 변되는 새로운 노인담론을 기획하여 다루었기 때문이다. 같은 시기 국

내 신문들의 경우 고령화 사회의 노인의 역할에 한 뉴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조선

일보처럼 기획기사 형식으로 장기간 보도한 경우는 없었다. 이에 더하여 조선일보의 경우 

종이신문 중 배포수가 가장 많다는 점에서 미디어 향력을 어느 정도 담보하고 있다고 판

단하 다. 조선일보 ‘신중년 6075’ 기사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3부작으로 등장한다. 

‘신중년’이라는 단어는 본래 40∼50  중년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조선

일보는 ‘6075’ 세 를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하면서 노인 연령 기준이 낮아지는 세태를 변

하면서 전통적인 노년의 개념을 변화시키는 데 일조하 다. 분석기사는 조선일보 홈페이

지에서 추출하 다. 2013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을 기간으로 두고 ‘신중년’을 검

색어로 입력하 을 때 총 13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지만 분석과 관련 없는 기사를 제외하

고 총 103건의 기사를 최종 분석 상으로 하 다. 

셋째, 노인이 주체로 등장하는 중문화 콘텐츠다. 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 는

데, 하나는 텔레비전 리얼리티 프로그램이고, 다른 하나는 텔레비전 드라마다. 먼저 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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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티 프로그램은 가공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이야기의 흐름, 

본을 탈피하고 관찰 카메라에 의존하는 제작 방식, 그리고 이러한 사실적 이야기들을 사

후 인터뷰와 편집을 통해 재맥락화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을 통해 어떠한 장르보다 현

실적이고 의도적인 방식으로 담론의 유포 통로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연유로 최근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자기통치 정치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역으로 인식

되고 있다(김수정, 2010; 이희은, 2011; McMurria, 2008; Ouellette & Hay, 2008 등). 특히 

한국의 리얼리티는 서구와 달리 스타의 친근하고 진솔한 모습에 수용자가 동일시하는 특

성을 갖고 있다고 분석되는데(이희승, 2011), 이러한 특성상 시청자들이 자신과 출연자를 

동일화하면서 롤모델로 삼는 가능성(Hoffner & Canter, 1991: 조준상·은혜정, 2013 재인

용)은 그만큼 크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 구체적인 분석

상으로 할배들의 황혼 배낭여행이라는 콘셉으로 화제를 모으며 인기를 끌었던 tvN의 <꽃

보다 할배>(이하 <꽃할배>)로 정하 다. <꽃할배>는 평균 연령 77세(2015년 기준)의 노

인 배우 4명이 젊은 후배 배우와 함께 해외를 여행하면서 벌어지는 다양한 에피소드가 흥

미를 유발했지만, 본 연구가 주목한 이유는 그 속에서 노인에 한 새로운 개념정의가 발

생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노인 배우들은 젊은이의 전유물로 여겨져 온 배낭여행의 주

인공이 되어 비좁고 불편한 숙소, 기  이하의 음식, 늙고 쉽게 피곤해지는 육체에도 불구

하고 여행을 통해 자신들 내부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인생을 반추하며 젊은 세 에게 인생

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사실성에 기반한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 시  노인

의 바람직한 모습을 적극적으로 구축하는 데 일조했다.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이어 분석 상으로 삼은 것은 텔레비전 드라마다. 리얼리티 장

르의 경우 현실성을 강조하는 장점이 있지만 상 적으로 서사가 부족한 단점을 지닌다. 이

런 탓에 여러 리얼리티 프로그램들에서는 자막이나 캐릭터 부여와 같은 방식을 통해 부족

한 서사의 공백을 메우는 전략을 취하기도 한다(김명석, 2016). 물론 이러한 캐릭터는 

체 가능하며 상호교환성을 갖고 있는데, 시청자와의 관계에서 보자면 접한 개입과 투사

를 독려하는 동일시 전략으로 지배적으로 활용된다(김예란·박주연, 2006). 하지만 몰입

과 동일시는 완결된 서사의 형식을 갖춘 장르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따라서 텔레비전 텍스

트의 또 다른 한 축으로서 노인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드라마를 분석 상으로 하여 드라마 

안에서 그려지는 갈등과 해소전략, 서사전략 등을 살펴보면서 리얼리티가 가진 한계를 보

완하고자 하 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16년 방 된 tvN <디어 마이 프렌즈>(이하 디마

프) 총 16부를 분석 상으로 삼았다. 노인을 주체로 한 경우가 매우 적은 중문화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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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속에서, 해당 프로그램은 다양한 모습의 노인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노인의 삶에 하여 

세  간 이해와 어우러짐을 꾀하고자 제작되어 53회 백상예술 상 TV드라마작품상과 극

본상을 수상했다. <디마프>에서는 8명의 노인과 1명의 젊은이가 주인공을 이루는데, 젊은 

주인공 박완(고현정 분)의 목소리로 매회 8명의 노인을 바라보면서 느끼고 이해하는 내레

이션이 등장해 시청자들에게 일정한 해석의 방향을 제공한다. 그리고 그 방향은 프로그램 

홈페이지에도 제시되어 있듯이 ‘노인에 한 부정적 시선이 관찰과 정보의 부재에서 온 것

이라 결론짓고 노인이 아닌 어른의 이야기를 다룸으로써 청춘과 어른이 친구가 되기를 바

라’는 것으로, 동시  노인의 모습이 어떻게 재현되는가와 더불어 이들을 우리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이해해야 하는가를 함께 고려케 한다는 장점을 지닌다고 판단했다.

분석 상들은 담론의 생성 조건과 실제 생산된 미디어 담론의 차원으로 나누어 논의

를 진행할 것이다. 노인 담론 생성 조건으로는 정부 정책을 먼저 정리하게 될 것이며, 그다

음으로 신문 담론을 다루고자 한다. 그 이유는 기능적 측면에서 텔레비전보다 신문이 담론 

생성 조건에서 제시되는 언표들을 더 직접적으로 다루면서 관련 담론을 생산하기 때문이

다. 큰 틀에서 정부 정책과 신문 담론을 담론의 생성 조건 및 1차 생산 역이라고 본다면, 

텔레비전 리얼리티 장르와 드라마 장르는 정부 정책과 직접적 관련성은 상 적으로 덜하

지만 사회문화적 수준에서 더욱 일상화된 형식의 담론을 생산하는 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텔레비전 담론은 보다 종합적 수준에서 논의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노년기에 요구

되는 환 받는 존재상이 어떠한 특성으로 요약되는지, 그리고 그 담론들은 직접적 노년 세

와 더불어 잠재적 노년 세 인 젊은 층에게는 어떤 자세를 요구하는지, 이러한 노년 담

구분 분석대상

정부 정책

∙ 2010년 보건복지부 노후설계강화 주요정책

∙ 2015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자료(노후생활)
∙ 2015년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 2016년 고용노동부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보

도자료(2016. 12. 27자)

신문 기사 조선일보 <신중년 6075> 기획기사 총 103건(2013년 9월∼2015년 12월)

텔레비전－리얼리티

tvN <꽃보다 할배>
∙유럽편 총 7부(2013), 대만편 총 7부(2013), 스페인편 총 8부(2014), 그리스편 총 7부

(2015)

텔레비전－드라마 tvN <디어 마이 프렌즈>(2016) 총 16부 

표 1. 분석대상



미디어가 표방하는 고령화 사회의 바람직한 노인상 169

론들이 고령화 사회의 현실의 수준과 어떻게 조응할 수 있는지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 

4. 활력 있는 장년으로 재개념화된 담론의 조건

1) 정부의 민간 부담 프레임과 노인 범위 재설정

현재 한국의 인구학적 지형은 저출산고령화라는 표현으로 압축된다. <2016년 고령자통

계>(통계청, 2016)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3.2%로, 

고령화 사회를 지나 고령사회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는 노인 부양에 

한 막 한 사회적 비용을 예상하게 한다. 2015년 기준 노년부양비3)는 18.1명으로 생산가

능인구(15세∼64세) 5.5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해야 하는 것으로 나온다. 유소년인구(0세

∼14세) 100명 당 65세 이상 인구를 뜻하는 노령화 지수는 2015년 95.1로, 10년 전인 2005

년 48.6의 두 배에 달해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직접적

인 경제 부담으로 이어지는데, 향후 저출산상황이 지속되고 경제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

을 고려할 때 노인부양에 따르는 국가적 비용은 막 할 것으로 전망된다.4) 

이에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노인 정책을 수립, 진행 중이다. <2015년 보건복지부 업무

보고자료>에서는 노인을 상으로 한 주요 정책이 노후생활 안정이라는 큰 목적하에 세 

가지로 구분되고 있다. 첫째, 활기찬 노년을 위해 노인 건강을 지원하고, 치매예방 지원을 

강화하며 독거노인 돌봄을 확 한다는 것, 둘째,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를 보장하며, 국민연금 사각지 를 해소하겠다는 계획, 셋째,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를 확 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체계를 개편한다는 

것과, 노인들의 의미있는 사회활동(예를 들어 지역사회 봉사, 재능기부 등)을 확 시키겠

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저출산고령화사회에 한 <2010년 보건복지부 노후설계강화 주요 

3) 생산가능인구(15세∼64세) 100명 당 65세 이상 인구

4) 같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 건강보험상 65세 이상 고령자 진료비는 21조 3,615억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36.8%를 차지하는데 이는 전년 비 2조 64억 증가한 수치다. 또한 고령자 1인당 진료비는 343만 원으로 전년 

비 6.5% 증가하 는데, 이는 국민 1인당 진료비 115만 원보다 3배 많은 수치다. 전년 자료인 2015년 고령자통

계에 따르면, 2014년 건강보험상 65세 이상 고령자 진료비는 19조 3,551억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35.5%를 차지

했다(통계청, 20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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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서 제시된 계획의 세부적 실천이라 볼 수 있다. 해당 자료에서는 ‘노년기 생애 비 

노후생활 설계 강화’라는 제목 아래 노후설계 기반 조성, 노후설계서비스 지원 및 활성화와 

같은 세부적인 업무 추진 계획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고령층이 스스로 제3의 인생을 설계

할 수 있도록 재무, 건강, 여가 등 설계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표준화를 추진하겠다’

는 목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이해된다. 하나는 정부 차원에

서 노인들의 복지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노인 스스로 자신의 삶을 기

획하고 주체적으로 위해 나갈 수 있도록 사전에 이들을 상으로 한 다양한 생애주기형 

자기계발 프로그래밍을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방식으로 계획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데 보건복지부가 주관을 하되, 

지방ᐨ공공ᐨ민간 등 노후설계기관 간 상호 보완적 협력체를 구성하여 노후설계종합지원체

제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방법론이 설계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노후설계교육은 재무, 경력

관리, 건강, 여가, 생활 등으로 구분되어 각 역의 프로그램을 표준화하겠다는 방안이 제

시되어 있으며, 노후설계서비스는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직장교육의 교양과목으로 

편성케 한다든지 노후설계서비스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기구를 민간차원에서 지정하겠다

는 계획이 명시되어 있다. 

노인의 소득보장과 일자리창출 위주의 정책에서 개인 내지 민간협력에 기반한 생애

주기 자기계발 실천들이 설계되어 있다는 것은 노인에 한 국가차원의 시선이 주로 경제

학적 차원에서 형성되어 있고 노인이 개별화된 상으로 논의된다는 점을 알게 한다. 노인

빈곤율과 자살율이 OECD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김헌주, 2016) 현실적인 노인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는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과 더불어 일자리창출이 우선 논

의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노후설계정책의 방법론에서 정부의 역할이 지원에 집중된 채, 

비용분담과 수탁운 의 주체가 민간 역이 될 것이라는 점은, 결국 정부의 노후설계가 다

양하고 표준화된 프로그램 운 이라는 명분으로 공공 차원에서 소요될 수 있는 각종 사회

적 비용을 민간과 개인 주체가 부담케 하는 프레임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한다. 

고령사회를 비하는 정부 정책 중 가장 현실적 변화는 고령자 명칭 변화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에서는 고령사회 응 패러다임 전환의 구체적

인 방향으로 국민·주택연금 확  등 노후 비 강화와 더불어, 생산인구 확충과 실버경제

와 같은 구조적 응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를 통해 노인빈곤율을 2014년 기준 49.6%에

서 2020년 39%까지 감축한다는 목표다. 이는 ‘모든 세 가 함께 행복한 지속발전사회 구

현’이라는 비전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의 선제적 조치로 정부는 2016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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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고령자의 명칭을 ‘장년’으로 일괄 변경한다는 것인데, 현재 50∼

55세 연령을 준고령자로,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분류한 법적 기준에서 55세 이상을 모두 

‘장년’으로 통칭해5) 연령차별 없는 일터 조성의 첫걸음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명칭 

개정 작업은 표면적으로는 노인들에게 차별없는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시도로 보일 수 있

으나, 실상 저출산고령화 시 에 노동시장의 핵심 인력을 노인의 범주까지 넓히는 작업을 

통해 노인의 노동지속성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사회의 생산가능성을 담보하려는 시도라 

볼 수 있다. 무엇보다 고령자 연령을 상향 조정한 것이 아니라 고령자의 개념 자체를 장년

의 범주 속에 편입, 용해시킨다는 것은 노인에 한 국가와 사회의 돌봄 의무를 정당화된 

방식으로 축소하려는 장치에 다름 아니다. 축소된 공적 돌봄의 자리는 노인 개개인에게 마

치 권리처럼 주어지는 노동의 의무가 체하고, 일하지 않거나 혹은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

는 노인은 자기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장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노후에 한 민간 부담 프레임 구축과 노인을 장년으로 재개념화하는 정책 

등은 오늘날 노인 범위의 재설정과 같은 현실적 변화를 이끄는 기본 조건으로 작용하면서 

새로운 노인 담론의 생산을 추동한다. 이러한 변화가 직접적으로 반 된 미디어 담론으로 

조선일보의 신중년 담론을 들 수 있다. 

2) 권능화된 노인, 신중년

조선일보의 ‘신중년 6075’ 분석 기사는 2013년 62건, 2014년 3건, 2015년 38건으로 모두 

103건이다. 기사의 본문을 주제별로 분류한 결과 8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는데, 구체적인 

주제 구분과 해당 기사 건수는 다음 표와 같다. 참고로, ‘기타(복합)’의 경우 지배적인 카테

고리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거나, 여러 부류의 이야기들이 비슷한 비중으로 다뤄지는 경

우, 그리고 취재후기나 독자기고문 등을 분류한 것이다. 

2013년 9월 9일부터 9월 18일까지 게재된 ‘신중년 6075 1부’에서는 신중년의 출현을 

알림과 동시에 6075세 의 시 적 특성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이들이 고령화 사회에서 노후를 위해 평생 근로를 해야 하는 세 라는 점과 실제로 65세 

5) 고령자 명칭의 변화는 비단 우리나라의 상황만은 아니다. 2017년 1월 일본 노년학회·노년의학회는 고령자 

기준을 만 75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제안을 공식화했는데, 이는 신체능력, 지적능력, 의식조사 등 일

본인의 심신 건강 상태에 관한 다양한 조사를 검토한 결과라 하겠다. 해당 학회에서는 65∼74세를 ‘준고령자’로, 

90세 이상을 ‘초고령자’로 분류할 것을 제안했다(이정헌, 2017,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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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도 변함없이 일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기사에서는 이들이 과거 전

통적 노인의 개념과 비해 매우 젊은 라이프스타일을 구가하는 상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들은 스마트폰 사용에 적극적이며 청바지를 입고 화관 가기를 즐겨하고 연륜이라는 

스펙에 봉사정신까지 충만한 노동 가능 세 로 재현된다. 젊고, 일하고 싶고, 활기찬 세

인 이들은 실버시장의 소비계층이기도 하고 250조가 넘는 예금을 갖고 있는 큰 손이기도 

하다. 

2013년 11월 27일부터 12월 27일까지 한 달간 게재된 ‘신중년 6075 2부’ 기사들에서

도 같은 특성들이 나타난다. 6075세 가 신체적 능력이나 지적 역량으로 볼 때 과거 중년

과 같은 경쟁력을 가졌다는 점이 집중 부각된다. 이들은 은퇴세 로 언급되지 않으며 ‘제2

전성기’를 구가하는 젊은 노년으로 강조되는데 개발도상국에서 강사로 활약하는 이도 있

고, 세 상인들에게 자신의 경  노하우를 전수하기도 하며 새로운 인생을 힘차게 유지하

는 사례들이 제시된다. 2부 기획기사가 1부 기사들과 갖는 차이가 있다면, 6075세 가 노

동 가능한 인력으로 더욱 구체적으로 다뤄지면서 이들이 가진 경제적 효용가치가 집중 부

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들의 노동가능성은 청년 일자리를 위협하는 요소가 아니며 

오히려 청년세 와 상생하면서 사회 전체의 수익성과 성취감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 동력

으로 다뤄진다. 또한 전체 인구의 12%가량(611만 명)되는 신중년은 전체 총 소비의 

18%(122조 5천억 원)를 차지하며, 자녀가 아닌 자신의 건강과 품위를 위해 적지 않은 소비

구분 건수

용어설명 (신중년 개념정의 포함) 5

신체 (성 포함) 6

인간관계 (부부, 연애, 친구 등) 12

라이프스타일 (문화, 유행 등) 22

고용 (일자리, 청년상생) 32

경제 (경제력, 소비력) 12

정치 (정치적 영향력) 3

정책 4

기타 (복합) 7

계 103

표 2. 조선일보 신중년 기사 주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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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를 갖추고 있는 파워 컨슈머이기도 한데, 이들은 과거 건강식품과 의료기기 위주의 소

비패턴에서 벗어나 여가와 문화를 적극적으로 즐기는 변화된 소비의 주체로 부각되고 있

다. 더불어 신중년은 보수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는 향력 있는 유권자 집단으로, 여야 모

두 이들을 무시할 수 없는 중요 정치세력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분석도 등장한다. 

반면 2015년 2월 3일부터 2월 24일까지 총 14건으로 구성된 ‘신중년 6075 3부’에서는 

이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과거에 비해 변화된 라이프스타일에 초점을 맞춘다. 자녀를 

모두 출가시킨 부부 중심의 삶을 위해 필요한 지침들,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 후 새로운 

사랑을 만나는 이들의 이야기, 일과 자식에 빼앗긴 삶을 되찾으려 여행과 봉사로 일상을 

채우는 사례들, 건강과 재력의 중요성, 외모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즐기는 인생을 선택하며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는 이들의 이야기가 다양하게 제시된다. 3부 기획기사에서는 풍요로

운 삶을 위하기 위한 안들이 소개되면서 노인의 육체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외양을 꾸미고 건강한 몸을 위한 운동을 비롯해 노년의 사랑과 성에 한 이야기도 현실적

으로 다뤄진다. 

조선일보의 신중년 담론은 늙은 신체의 주인으로 인식되어 왔던 노인을 새로운 상

으로 규정해 내면서 노인을 지칭하고, 재현하고, 해석하는 체계를 리뉴얼하려 한다. 신중

년 담론에서 다뤄지는 6075세 는 더 이상 ‘뒷방 늙은이’가 아니다. 노쇠한 육체나 노동력 

상실의 세 , 빈곤의 상,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부정적 존재는 사라지고 완전히 상반된 새

로운 개념의 노인이 전면에 등장한다. 이들은 경제적 효용성을 잃지 않는 집단으로 수용되

면서 나이가 들어도 노동과 소비를 담당할 수 있는 주체다. 이들은 ‘성공한 삶의 주인공’, 

‘사랑받는 부모 세 ’로서 몸에 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와 관리로 여전히 늙지 않은 육

체를 유지하며, 젊은이와 상생하며 일자리를 유지하고, 은퇴 후에도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

에 기여하고, 정치적 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경제적 파워를 과시한다. 결국 노인이라

는 주체는 ‘중년’의 언표를 차용하면서 권능화되어 있는 상으로 활발하게 생성된다. 

5. 텔레비전이 유포하는 노년 담론들

1) 독립성이라는 최고의 미덕

정부정책과 신문에서 활력 있는 장년으로 재개념화된 노인 담론이 적극적으로 생성되고 

있는 것과 더불어, 보다 중화된 차원에서 노인담론을 생산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쉽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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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는 표적인 채널은 텔레비전이다. 텔레비전 리얼리티 장르와 드라마를 통해 수용자

에게 유포되는 노인 담론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성은 노인의 독립성이 큰 미덕으로 다뤄

진다는 점이다. 독립성은 경제적, 신체적, 관계적 독립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경제적 독립성

<꽃할배>와 <디마프>의 주인공들 공히 경제적 독립성을 가졌는데, 이는 노인의 삶을 당당

하게 하면서 젊은 세 에게 우받을 수 있는 기본 자격으로 연결된다. <꽃할배> 4인방은 

연기의 거장들로 성공을 거둔 전문가인데 이들은 경제적으로 자유롭다. 비록 제작진이 정

해놓은 여행 경비를 사용해야 하는 룰이 있지만, 자유시간을 가질 때만큼은 스태프들에게 

음식과 술을 선뜻 사주면서 선배로서 후배를 다독인다.6) 이들이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 

찍은 셀프카메라에는 그들의 주거 공간이 담겨 있는데 할배들은 잘 꾸며진 공간의 소유자

로 여유 있는 경제적 배경을 보여준다. 드라마 <디마프>의 경우도 노인 주인공들은 저마

다 궁색하지 않은 경제력을 갖고 있다. 과부지만 번듯한 양옥집의 소유자 조희자(김혜자 

분), 박 짬뽕집 사장 장난희(고두심 분), 화려한 부자 여배우 이 원(박원숙 분), 카페 주

인이자 미술품 수집가 겸 예술가의 후원자 오충남(윤여정 분), 전직 변호사 이성재(주현 

분). 그리고 지독한 구두쇠 감인 김석균(신구 분)과 그런 남편 곁에서 용돈을 타 쓰며 살

아온 문정아(나문희 분) 부부 역시 숨겨둔 부동산이 적지 않다. 최고령자인 오쌍분(김 옥 

분)의 경우도 아픈 남편과 장애인 아들을 데리고 살지만 경제적 기둥인 딸(장난희)가 있으

며, 모두의 어머니로 그려지면서 필요한 도움을 쉽게 받는 상황이다.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이렇듯 텔레비전에서 노인의 경제적 독립성이 강

조된다는 점은 고령사회를 비하는 제1의 원칙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변해준다. 유소

년 인구를 노인 인구가 앞질러 가는 상황과, 길어진 수명, 가족체제의 변화, 고용유연화, 국

가연금에 한 불안, 경제 저성장 등 이미 전개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사회가 가장 확실

하게 맞 응하는 것은 노인 개개인이 스스로의 경제적 독립성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6) 스페인편에서 백일섭은 자유여행 시간에 헤밍웨이가 단골이었다는 술집을 찾아간다. 그는 자신을 위해 와인 

한 잔을 시키고 제작진들에게도 술을 사주며 웃는 얼굴로 “이건 내가 사는 거야. 제작비가 적어서 내 돈으로 사는 

거라고”라고 당당하게 말한다. 그런 후 그의 앞에 앉아 있는 젊은 스태프들과 화를 주도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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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체적 독립성

경제적 독립성 다음으로 강조되는 것은 신체적 독립성이다. 신체적 독립성은 두 가지로 나

눠 볼 수 있다. 하나는 보행의 자유이며 다른 하나는 자발적 건강관리다. 이 중 보행의 자유

는 의존하지 않는 삶을 의미하면서 경제적 독립성 못지않게 노인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미덕이자 이상적 상태로 제시된다. 

커다란 캐리어에 배낭을 짊어 메고 여행하는 <꽃할배>에서 출연자들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원칙은 ‘걷기’다. 할배들은 걷고 또 걸으면서 숙소를 찾고 숨겨진 명소를 구경한다. 

할배들에게 부여된 캐릭터를 보더라도 보행력은 중요한 가치다. 일행 중 최고령자이지만 

늘 적극적으로 여행을 리드하고 앞서 걷는 이순재에게는 ‘직진순재’라는 캐릭터가 붙지만, 

그들 중 나이가 제일 어림에도 관절염을 앓고 있는 백일섭에게는 ‘섭섭이’, ‘투덜이’와 같은 

부정적 캐릭터가 부여된다. 그는 오르막이 이어지자 택시를 타자고 투덜거리고, “똥개 훈

련시키냐”면서 역정을 낸다. 배낭여행이라는 전경 속에서 잘 걸어다닐 수 있는 능력은 여

행을 수월하게 만들거나 반 로 일행을 기다리게 하고 긴장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제시되

는데, 결국 이러한 과정에서 노인이 지속해 나가야 할 삶의 여정을 질적으로 결정짓는 것

은 보행의 자유라는 메시지가 드러나게 된다. <디마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갑자기 몸

이 아파 입원한 오충남(윤여정 분)에게 가장 먼저 달려와 보호자가 되어 준 존재는, 그녀가 

오랫동안 후원한 젊은 예술가도, 친자매처럼 지내던 다른 주인공들도 아닌, 4륜 스쿠터를 

몰 줄 알았던 최고령자 오쌍분(김 옥 분)이었다. 또한 평생 시 식구 봉양에 구두쇠 남편

을 수발하며 살아온 문정아(나문희 분)가 지긋지긋한 가부장적 현실에서 해방될 수 있었

던 것은 늙은 나이에 취득한 운전면허 덕분이었다. 결국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늙어 있는 나, 그리고 나의 친구뿐이며 이러한 현실은 노인의 독립적 삶이

라는 이상적 상태로 미화된다. 

더불어 텔레비전 속 노인들은 자발적 건강관리에 능하다. 배낭여행 중인 <꽃할배>의 

노배우들은 매일 약 챙겨먹기를 잊지 않는다. 짐을 꾸리면서도 가장 먼저 약을 챙기고, 여

행을 앞두고는 평소보다 운동량을 늘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디마프>에서 치매를 

앓는 조희자는 자신의 상태를 알게 된 후 자식과 그 누구에게도 짐이 되기 싫다며 요양병원

을 알아본다. 이들은 노년의 건강문제를 어쩔 수 없음의 상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적

극적으로 관리하거나 응하는 것으로 보여주는데, 그 이유를 자식이나 타인에게 폐를 주

지 않아야 함에 두면서 현실의 노년이 건강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를 학습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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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계적 독립성

노년의 독립성은 인간관계의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다뤄지는데, 이는 노년 중심의 유사 

가족 공동체의 모습으로 구체화되어 있다. <꽃할배> 4인방은 나이가 들어도 깊은 우정을 

나누는 훌륭한 인관계를 보여준다. 4인의 역할과 협력 관계는 여행을 경험하는 과정에

서 지속적으로 강조되는데, 이서진 없이도 서로 협력하여 숙소를 찾아가거나 컨디션이 좋

지 않은 멤버들을 챙기기도 하고, 오랜 세월 쌓아온 깊은 우정을 카메라 앞에서 고백하기

도 한다. <디마프>의 경우는 보다 직접적이다. 이른바 ‘꼰 ’로 설명되는 늙은 주인공들은 

각자의 일상에 놓여 있다가도 결정적 사건들, 예를 들어 친구의 딸이 가정 폭력의 피해자

임이 밝혀졌거나, 친구가 치매에 걸렸음을 알았거나, 친구 어머니의 임종을 길에서 함께하

거나, 혈연은 아니지만 조카라 부르는 박완(고현정 분)의 사랑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는 

등의 문제 앞에서는 강한 결속력을 발휘하여 갈등을 해결한다. 마지막 회에서 이들이 한 

의자에 앉아 서로 어깨를 기 고 함께 석양을 바라볼 때 젊은 박완이 몇 걸음 뒤에서 그들

과 떨어져 서 있는 장면은 노년이 이루어야 할 관계적 독립성이 어떠한 양상이어야 하는지

를 변한다. 늙은 주인공들은 박완을 자신들의 삶에서 상당히 중요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

지만, 박완은 ‘꼰 ’들의 삶에 개입을 거부하다가, 관찰하게 되고, 마침내 이해하는 상이

지, 노년의 삶 안으로 들어가거나 그들을 자신의 젊음으로 끌어안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늙은 주인공들이 그들 스스로의 연 를 강화하여 전통적 가족의 개념을 체하는 공동체 

역할을 서로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여행이라는 상황을 가정하든, 드라마를 

통해 그려지든 간에 젊은 세 의 삶에 개입하지 않고 부담도 주지 않으면서 그들과는 독립

된, 노년끼리의 잘 사는 삶이 ‘멋진 인생’ 내지는 ‘행복한 노후’의 가치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독립성은 노년의 삶이 스스로의 힘이 아니고서는 긍정적으로 지속되기 어려

운 현실을 방증한다. 경제적, 신체적, 관계적 독립성이 담고 있는 가치는, 자신을 지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며 자녀와 주변인들, 나아가 사회와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개인의 

역이 노인의 삶에 오롯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2) 주관적 젊음이 갖는 사회적 가치

늙기 위해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유명한 광고카피처럼 누구

나 젊음을 꿈꾸며 살기를 원한다. 자신의 신체 연령과 상관없이 스스로 인식하는 연령을 

주관적 연령이라 하는데(Montepere & Lachman, 1989), 주관적 연령이 낮은 사람들은 자

존감이 높고 주관적 건강 역시 좋게 나타나는 반면, 죽음에 한 공포는 낮게 나타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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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고되고 있다(장휘숙, 2010). 따라서 노인이 주관적으로 자신을 젊게 생각하는 것은 

노년의 정신 건강과 사회 참여 등을 고려할 때, 노인을 인적자본으로 계속 사용해야 하는 

고령화 사회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텔레비전에서 유포되는 노년 담론에

서도 주관적 연령 개념에서 비롯된 젊음의 가치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이는 리얼리티 

장르인 <꽃할배>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확인된다. 구체적으로 노인은 여전히 쓸 만한 존재

라는 것, 자신의 분야에서 계속 일할 수 있을 때 주관적 젊음이 더 가능하다는 것으로 구분

할 수 있다. 

(1) 노인은 여전히 쓸 만한 존재

<꽃할배> 초반에는 노인 주인공들이 자신들의 나이 듦을 드러내면서 젊은이들에 비해 적

어진 기회를 아쉬워하는 모습이 자주 등장한다면, 시즌이 거듭될수록 점점 여행 자체를 즐

기고 다시 떠나기를 바라며 ‘젊어진 생각과 행동’을 선택하는 모습으로 진화한다. 첫 방송 

당시 홀로 배낭여행 중인 젊은 여성을 보면서 존경스럽고 부럽다고 말하던 이들은, 점차 

‘다음 여행이 기 된다’, ‘끝까지 함께하자’는 말로 미래를 기획한다. 또한 떠날 당시에는 꿈

도 꾸지 못했을 외국에서의 자유시간을 홀로 즐기면서, 오래 걷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낯

선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말을 건다.7) 

이러한 할배들의 변화는 이들이 연예인으로서 리얼리티 장르에 맞게 자신을 녹여낸

다는 직업적 프로의식을 말해주면서 동시에 ‘노인’으로서 이들이 여전히 시청자에게 소비

될만한 가치를 충분히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젊은 배우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리얼리티 

장르가 평균 77세의 베테랑 노년 배우들의 주 무 로 변화하면서 ‘노인’은 주인공으로서 여

전히 활약 중이라는 것을 흥미롭게 증명하는 것이다. 이는 출연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직접 

드러난다. 그리스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박근형은 “그 왜, 아직 버림받지 않았다는 확인 같

은 거 있죠? 쓸모없다고 취급당하지 않았다는 그런 확인 같은 것. 그러니까 더 용기백배하

죠”라며 자신이 여전히 사회에서 쓸 만한 존재임을 기쁘게 여긴다. 또 유럽 편에서 백일섭

7) 스페인편 7회에서는 할배들이 나름의 방식으로 자유 시간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준다. 일례로 신구는 며칠 전 

본 플라멩코 공연의 감동을 생각하면서 혼자 마드리드 광장으로 나가 음반을 산다. 물어물어 음반 가게를 찾아낸 

신구는 자신이 고른 시디를 들고 ‘셀프인증샷’까지 찍으며 그 순간을 즐긴다. 또한 이순재는 택시를 타고 유창한 

스페인어로 스페인광장에 가자고 말한다. 그가 광장에 도착해 돈키호테 상 앞에서 사진을 찍는 장면과 79세의 

나이로 최고령 돈키호테를 연기하던 무  위 모습이 교차편집되면서 여전히 무 를 꿈꾸는 젊은 배우 이순재가 

부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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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나는 쉰아홉에 나이를 묶었어요. 칠순이라 생각하면 막 끔찍해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쉰아홉만큼만 그냥 그 로 즐겁게 열심히 살아가려고 해요. 이런 기운으로 앞으로 10년, 

15년 더 살 수 있었으면. 그게 꿈이에요”라는 말로 주관적 젊음을 강조하기도 한다. 제작진 

역시 의식적으로 이들을 젊은 존재로 각인시킨다.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 경기를 보고 나오

는 할배들이 소감을 이야기할 때 BGM으로 ‘위 아 (We are young)’이 등장하는 것은 이

들이 여전히 젊고 활동적인 것들을 향유할 수 있는 세 임을 보여주는 계산된 배치다. 

(2) 노동을 통해 스스로를 책임지는 젊은 노인

주관적인 젊음을 누리는 이들에게는 나이가 큰 제약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은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수행한다. 여행 중간 중간에도 

본을 손에서 놓지 않고, 모두 잠든 비행기 안에서는 좌석 램프를 켠 채 지도와 일정표를 계

속 확인한다. 이순재는 감기몸살로 몸이 힘든 상황에서도 “앉아 있으려면 뭐 하러 와. 돌아

다니려고 온 건데. 한 군데라도 더 봐야 할 거 아니야”라며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한다. 이러한 모습들은 결국 노인들이 권위를 앞세워 좌정해 있는 존재가 아닌, 젊은 마

인드로 필드를 왕성히 누비는 노인이 될 때 스스로에게 인정받고 타인에게도 환 받는 존

재가 됨을 알려준다. 사회적으로 생산성있는 존재로서, 자신의 삶을 자식이나 사회에 의지

하지 말고 계속 일하고 공부하면서, 내 앞에 놓여 있는 노동을 통해 스스로를 책임지는 노

인이 되라는 주문이 곳곳에서 확인되는 것이다. <디마프>의 담론도 마찬가지다. <디마프> 

3회에서 정사진을 찍으러 온 박완의 할머니 오쌍분은 “지금은 골로 가는 것 보다 밭일이 

더 걱정”이라며 내일의 죽음보다 오늘의 할 일을 걱정한다. 함께 정사진을 찍으러 온 다

른 주인공들 역시 죽음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정사진을 찍으면서도 각자 캐릭터에 맞

는 유쾌하고 멋진 모습의 포즈를 취하면서 다만 그 순간을 즐기는 장면을 만들어낸다.8) 

나이든 출연자들이 여전히 쓸 만한 존재로 다뤄지고, 젊게 살아가는 자세로 자기 앞

의 노동에 충실하며 현재를 즐기는 모습으로 부각되는 것은 노년의 경제성을 제고하게 만

드는 지점으로 작용한다. 노인은 이제 사회의 주축에서 주변부로 배제되거나 타자화된 존

재로 다뤄지지 않는다. 환 받는 노인은 경제성을 갖춘 소모적이지 않은 인간으로서 계속 

8) 물론 <디마프>가 노인의 삶을 늘 긍정적으로만 그려낸 것은 아니다. 다만 본 연구의 초점이 드라마 분석이 아

닌 저출산고령화 시  노년담론의 생산과 유포라는 점에서, 담론의 특성을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 장면들을 선택

적으로 제시하는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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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고 일하는 어엿한 ‘활용가치’를 보유한 존재다. 자녀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국가의 

도움을 크게 받지 않아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즉 노인들은 복지의 상

에서 경제적 생산의 한 축으로의 기능 변화를 노골적으로 요구받는 것이다. 

자기 앞의 노동에 충실하고 현재를 즐기는 이러한 요소들은 분명 주관적 젊음을 누려

야 하는 노년의 이상적 모습을 제시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이상적 모습은 현실에 

한 역설로 해석되기도 한다. 즉 노년의 삶이 풍요롭기 위해 주관적 젊음을 누리고 현재

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과 함께, 노년이 마주하고 있는 죽음이라는 테제에 해 탈각된 감

정과 시선이 동시에 존재한다. 하지만 개인의 종말에 해 무겁게 고민하는 신, 그것을 

유쾌하게 다루는 서사를 통해 죽음과 노년이라는 병렬된 소재는 그 순간만큼은 ‘다만 우리

와 거리가 먼’ 상으로 다뤄지고 마는 것이다. 이는 결국 드라마를 통해 생산되는 노인 담

론이 젊게 사는 이상적 노인상을 유포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노인의 직면한 주제들에 한 

관심을 상 적으로 결여시키는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내포한다. 그 주제들은 죽음일 수

도, 가난일 수도, 질병일 수도 있다. 

3) 노인 말고 어른이 될 것

텔레비전이 유포하는 노년 담론의 세 번째 축은 노인 말고 어른이 되라는 것이다. 어른으

로서 주변을 따뜻하게 보듬고, 자기 삶을 성숙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를 보여주며, 그런 모

습을 통해 다음 세 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될 수 있을 때 노인은 필요한 상이 될 수 있다. 

(1) 주변을 보듬는 어른 

<꽃할배> 속 할배들은 평생 연기라는 한 우물을 판 거장들로, 성공한 노년의 표상으로 제

시된다. 그러나 이들은 연기자로서뿐 아니라 아버지나 선배로서 주변을 보듬는 모습을 통

해서도 사랑받는 노인의 자격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여행 중인 노배우(박근형)는 기념

품 가게에서 아내 선물을 고민하며 고르고, 호날두 기념티를 구입해 진짜 아들과 아들 배

역을 맡은 후배에게 하나씩 줄 계획을 세운다. 스태프가 ‘왜 본인 것은 사지 않느냐’고 묻자, 

그는 “남자는 자기 먼저 선뜻 살 수가 없어요. 나는 많이 봤으니까. (같이 못 온 부인에게) 

미안해요”라고 말한다. 선물을 구입한 후 숙소로 돌아가는 그에게는 ‘모든 것을 끝내고 발

걸음이 가벼워진 근형. 돌아서자 일 걱정이 앞서지만 멋지게 해내고픈 설렘도 큽니다’라는 

자막이 추가된다. 뿐만 아니라 할배들은 이서진이 요리로 끙끙댈 때 테이블 세팅을 신하

고, 서툰 요리 솜씨를 타박하지 않고 “이 정도면 괜찮지”라며 준비한 자의 마음을 편하게 만



180 한국언론학보 61권 3호 (2017년 6월)

든다. 젊은 후배가 짐 옮기는 것을 거들기도 하며, 예산을 타협하지 않으려는 감독에 맞서 

적극적으로 나서 후배를 변호하기도 한다. 그리고 때마다 배우로서 어떻게 이력을 쌓아가

야 하는지에 해 격려의 말도 아끼지 않는다. 이서진 역시 할배들을 정성으로 보필한다. 이

들은 서로가 여행 내내 각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배려하고 돕는 협력관계로 구축되어 있다. 

후배를 보듬는 할배들은 그만큼 깍듯한 접과 보살핌을 받는다. 이서진은 매회 가이

드, 짐꾼, 요리사 역할까지 담당하면서 스태프들에게는 짜증을 낼지언정 한 번도 할배들을 

걱정시키지 않는다. 게스트로 출연한 가수 써니는 특유의 애교로 할배들을 웃게 만들고, 

톱스타 최지우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일어나 채비를 마치고 할배들 모실 준비를 서두른

다. 젊은 후배들의 이런 모습은 제작진 차원의 다양한 후반 장치들(음악, 자막, 편집방식 

등)과 결합하면서 더 극적으로 할배들을 존경의 상으로 바라보게 만든다. 

일면 가부장적 체제하의 전통적 효 관념이 재생산되는 목으로도 볼 수 있는 이런 리

얼리티적 장치들은 존경받을만한, 접받을만한 노인의 조건을 모범적으로 제시하면서, 

일종의 바람직한 상태 즉 윤리의 차원으로 기능하는 지점을 마련한다. 그리고 자막의 서사

나 화면 밖 이야기를 활용하여 어른을 하는 자세에 해 직접적으로 이해시킨다. 일례

로, 프랑스 편에서는 출연자들의 젊은 시절 흑백사진과 현재 여행 중인 할배들의 모습을 

교차적으로 보여주면서 ‘그들이 남긴 것은 무궁무진하지만 결코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히

려 자신들이 못다 이룬 것 맘껏 펼쳐보라 말합니다. 마치 우리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랬던 것처럼. 그들은 우리의 과거이자 현재이며 미래입니다’라는 자막이 등장한다. 프레임 

안에 등장하는 스태프들 역시 할배들의 건강을 걱정하고, 늘 한 걸음 뒤에서 할배들의 곁

을 지키는 모습이다. 배낭여행 중인 노년배우들은 프레임 안에서 성공한 배우, 존경받을만

한 선배이지만 이들을 통해 제작진들이 시청자들에게 2차적으로 생산해 전달하는 의미는 

‘어른으로서의 노인이며 그런 노인을 공경하는 젊은이’라는 관계다. 

(2) 다음 세대를 이끄는 성숙한 존재

젊은 후배의 공경을 받는 할배들은 시청자에게도 어른으로서의 메시지를 성실하게 전달한

다. 프랑스 에펠탑을 바라보면서 신구는 화면 밖 젊은이들에게 “에펠탑처럼 당시에는 인정

을 못 받더라도 새롭고 가치있는 것을 시도해보면 훗날 크고 명예로운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한다. 더불어 두바이에서 이순재는 “자기의 목표와 의지로 역량을 발휘하

고 개발하면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다”며 인생 선배로서의 가르침을 전달한다. 또한 그는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한 소회를 묻자,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결론을 이야기하면 죽



미디어가 표방하는 고령화 사회의 바람직한 노인상 181

음이 가까워졌다는 얘기라고. ‘내 인생은 만족하고 완벽하게 행복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

을 거야. 그러나, 큰 짐을 남기고 가는 건 아니지 않겠는가. 이런 정도가 되면 건강하게 늙

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 라며 자기 삶을 바라보는 성숙한 어른의 자세를 보여준다. 

<디마프>의 경우 젊은 박완이 ‘꼰 ’들을 이해하기 전까지 그들은 ‘알아서 잘 살아주

었으면’ 하는 단지 나이 든 존재에 불과했다. 그러나 차츰 그들을 이해하게 됨에 따라 그들

은 ‘꼰 ’에서 어른으로 다가와 마침내 ‘친구’가 된다. 박완은 죽음의 순리를 받아들이는 어

른들을 거 한 존재로 바라보기도 하고, 그들의 인생을 함부로 말했던 자신을 부끄럽게 여

기기도 한다. 젊은 자신에 비해 사랑에 한 판단이 성숙한 늙은 이모들을 부러워하고, 노

년의 우정과 삶의 방식에 경의를 표하게도 된다. 이런 시선을 보완하는 차원으로 노인 스

스로 젊은 세 에게 자신이 어른임을 확인시키는 목이 등장하기도 한다. 12회에서 오충

남은 본인을 이용하고 따돌리는 젊은 후배들에게 ‘나를 왕따시킨 건 아주 작은 죄겠지만, 

자기 가치를 스스로 모른다는 것은 너희들이 저지른 죄 중 가장 큰 죄일 것’이라 일침한다. 

젊은 후배들에게 이용당해 온 돈 많은 꼰 에서, 젊은 후배들의 보이지 않는 가치를 일찍

이 인정하고 보듬어 왔던 어른으로 젊은 후배들을 각성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어른들은 결핍을 안고 있는 젊은 세 를 보듬는 존재다. 박완은 유년시절 자

신을 데리고 자살을 기도했던 엄마에 한 기억을 갖고 있고, 사랑하는 연인이 프러포즈 

중 눈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다리를 잃은 아픔의 소유자다. 그러나 이러한 결핍과 상처는 

직접적으로는 엄마와의 화해를 통해, 간접적으로는 다수의 어른들이 보여주는 성숙한 인

생을 관찰하며 치유된다. 나이 듦과 죽음을 선연하게 받아들이는 모습들을 다양한 노인 캐

릭터를 통해 제시하고 그것을 젊은 세 의 시각으로 이해시키면서, 종국에는 어른의 역할

이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를 전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꽃할배>에서 노인을 공경하고 우하며, 이들을 책임지는 역할을 젊은 세 에게 부

여했던 과정은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는 노인을 바라보는 자들을 위한 것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존경받고 바람직한 노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더하여 ‘효’라는 전통적 윤리를 

재생산하는 과정을 통해 젊은 세 가 결국은 국가나 사회가 담당할 수 없는 부양의 의무를 

여전히 짊어지고 있음을, 그리고 그러한 의무는 자발적 존경에서 비롯되어야 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연유로 <디마프> 역시 젊은 딸의 시선으로 부모세 를 다시 바라

보는 것인지 모른다. 분명한 것은 이런 양상들이 프레임 밖에 존재하는 노인 세 와 젊은 

세 의 질서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드러내는 통치적 지점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시 에 예상되는 문제 중에는 적은 인구의 젊은 세 가 많은 인구의 노년층을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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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는 문제를 비롯해 한정된 일자리에 한 세  간 갈등도 예상된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비하기 위해서는 세  간 이해와 협력의 중요성이 두되는데, 따라서 세 의 관

계는 노인과 젊은이 신 어른과 젊은이의 관계로 구축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다. 그

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한 열린 마음과 물질적 기반, 체력적 조건 등이 다

져져야 한다. 그리고 이는 분명 젊은이보다는 노인들에게 더 높은 강도의 변화와 계발을 

요구한다. 그들은 건국 이래 가장 오래 살고 있는 첫 세 로서 개인이 경험하는 삶의 변화

가 누구보다 많고 급격할 것이기 때문이다. 

6. 결론 

고령화 시 의 노인은 늙어 있는 주변적 존재가 아니라 다만 나이가 많은 존재로 인식되면

서 ‘장년’, ‘신중년’ 같은 언표로 지칭된다. 은퇴라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 실버세 가 보

유하고 있는 예금의 규모, 일할 수 있는 능력, 성적 주체로서의 육체와 같은 요소들이 부각

되면서 그간 ‘노인’으로 지칭되었던 많은 이들은 이제 ‘새로운 중년’ 세 로 재규정된다. 이

들은 사회적으로 생산적인 역할을 지속해야 하는 경제적 상으로 인정받는다. 이러한 과

정에서 국가와 사회의 책무들은 폭 축소되며 신 노인 개개인의 활력, 노동력, 자기돌

봄의 책임이 강화된다. 노인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효용가치를 지속적으로 발휘하거

나 또는 새롭게 하는 상으로 합리화되고 있다. 팔순이 넘은 나이에도 연기에 한 열정

을 불태우는 모습, 젊은 가이드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짐을 나르고 유창한 외국

어로 의사소통하는 능력, 자신이 변함없이 중에게 소비되는 것을 기뻐하고 젊은이들에

게 인생의 선배로서 따뜻한 격려를 보내는 일까지 노인들은 전문성, 지식, 소득, 건강 등의 

면에서 두루 높은 수준을 구가할 수 있을 때 환 받는 존재로 인정받게 된다. 

무엇보다 의존적이고 나약한 노인의 모습은 지속적으로 배제되면서 상 적으로 스스

로의 삶을 알아서 지탱할 줄 아는 독립성이 큰 미덕으로 다뤄진다. 경제적인 여유와 신체

적인 독립성을 갖고 있으면서 안정적인 인관계를 유지하여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고

독하지 않은 생활을 위하는 것, 자신의 경력과 지식을 다음 세 에 나누어 줌으로써 사

회에 기여하는 것, 그러면서도 자기 삶을 성찰하고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어야 하는 어른으

로서의 임무까지, 노인은 개인의 인생을 자신의 힘으로 문제없이 지속하면서 후세의 걱정

거리보다는 그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사명을 부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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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노인을 새로운 지식의 상으로 고안해 내는 것 즉 노인을 생산적 주체로, 경

제적 주체로, 자립적 주체로, 성찰적 주체로 재규정해 나가는 양상은 상 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노인들에 한 주변화를 가속시킬 수 있다. 노인에 한 긍정적이고 활력을 

추구하는 담론 이면에는 적절한 복지혜택이나 사회적 돌봄을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노인

들의 현실이 존재한다. 문제는 노인을 생산적 시민으로 규정하고 개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

하는 방식들이 담론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면서 현실의 노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주변화되

고 개별화된 사안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담론의 중심에서 

려난 노인들은 환 받지 못하는 차별적 존재로 머무를 수밖에 없다. 

후지타 다카노리(藤田孝典, 2015/2016)는 일본의 노인 문제를 다룬 저서에서 지금은 

노인끼리 살 수 없는 서바이벌 시 임을 주장한다. 그는 수입이 없고, 충분한 저축이 없고, 

의지할 사람이 없는 노인들을 ‘하류 노인’이라 지칭하면서 질병과 사고, 황혼 이혼, 자녀의 

미취업, 세계적인 저성장 등의 문제로 인해 누구나 하류노인이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가

난 자기 책임론과 개인에 의존하는 정부를 비판하면서 하류 노인을 막기 위한 국가와 사회 

차원의 책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이러한 우려는 성공적 노화의 주창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애브럼슨(Abramson, 2015/2016)은 미국의 사회계층화의 핵

심 메커니즘이 노년의 일상생활을 불평등하게 구조화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를 건강 

격차, 구조적 불평등, 문화, 사회적 연결성 등의 측면에서 면 하게 비판하기도 하 다. 우

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9.6%로, 전체 노인의 절반이 이미 빈곤층이다. 

무엇이 노인을 형성하는가? 산업화의 역군, 꼰 , 뒷방 늙은이, 독거노인 등 노인을 

말해왔던 많은 언표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익숙하다. 그것은 이러한 언표들이 그간 현실을 

반 하는 용어로 기능하면서 익숙함을 주는 이유도 있겠지만 나름의 역사성을 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미디어를 통해 적극적인 노인 재개념화가 수행되면서 나타나는 신중

년, 꽃할배 등의 새로운 노인상은 평균이 아닌 ‘모델’을 제시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밝게 조

망하는 듯하나, 그만큼 드리우는 그림자 역시 짙을지 모른다. 물론 <꽃할배>와 <디마프>

는 한류라는 이름에 가려져 왔던 노배우들의 진가를 당당히 발휘하게 하면서 ‘노인’이라는 

상을 나약하고 부정적인 타자로부터 긍정적이고 매력적인 주체의 역으로 끌어냈다. 

그간 미디어에서 재현되어 온 노인들이 개 수동적이고 보살핌이 필요하며, 희생적이고, 

사회 주축에서 배제되어 남은 생을 외롭게 살아가는 잉여집단으로 다뤄졌다면, <꽃할배>

와 <디마프> 속 노인들은 당당한 주인공의 자리를 차지했고, 노인이 배제된 현실을 냉소적

으로 비틀기도 하면서 우리들 머릿속의 노인상을 기존의 이데올로기와는 다른 새로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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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상당부분 체하 다. 따라서 두 텍스트는 그간 평가절하되어 왔던 혹은 충분히 이해

받지 못했던 노인의 삶을 보다 가까이 들여다보고 이해하는 문화적 계기를 제공해 주었다. 

그러나 신중년이 자신의 삶을 여전한 활력과 경제력으로 적극 책임지는 존재라면, 그리고 

배낭을 짊어진 할배들과 ‘친애하는 나의 친구들’로 지칭되는 드라마 속 노인들이 경제적, 

신체적, 관계적 독립성을 갖고 현실과 맞닥뜨려가며 어른으로서 사랑과 존경을 받기에 합

당한 존재들로 그려진다면, 이러한 캐릭터들의 태생적 기반인 ‘현실’의 노인들은 과연 어떠

한 모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노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존재라는 것은 역으로, 현실에서 겪는 빈곤과 

배제 역시도 개인의 책임이라는 논리로 이어진다. 그것은 현실의 수준에서는 이상과 모순

된 양극단의 노인들, 이를테면 꽃할배만큼이나 흙할배들의 존재를 더욱 분명히 목도케 하

거나, 노인끼리의 의사 가족 공동체 같은 또 다른 양식의 공동체 신화에 의존하든지, 아니

면 이 로 과 이상화되어 현실적 책임을 개인에게 무자비하게 전가하면서 신자유주의의 

건재함을 과시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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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ow Media Makes the Elderly into 
Welcoming Citizens in the Aged Society

Eunjune Kim
Associate Professor, Daejeon Health Institute of Technology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edia senior discourses in the aged society which is based on 

the idea that ‘what is our society reforming for the senior in the aged society?’. The 

formation of senior discourses is ultimately based on how the human being is treated as 

an object of discourse according to the demands of the times and how it is formed as 

a subject of discourses. As recognized in many previous studies based on concept of 

Foucault’s governmentality, in the era of neo-liberalism, human beings are struggling to 

increase individual values more than ever before, The elderly are no exception. The senior 

discourses produced in government policies, media coverage, and TV programs are 

common to the elderly of this age and act as a hero of a welcome and recognized life. 

And that it will continue to function as economic subjects. The independence of the 

elderly is emphasized by virtue for a wonderful life, and subjective youth is overlaid with 

social values that require it to be an entity with socio-economic productivity. In addition, 

the role of a senior who takes care of the surrounding people and accepts life maturely 

becomes a condition for receiving love and respect for the younger generation. These 

discourses relatively reduce the caring accountability of the state and society and push 

many real elderly people from the core of ideal discourses to consistently fix them as 

decentralized objects.

Keywords: aged society, senior subjects, senior discourses, media representation, 

government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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